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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포와 불안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회로 발견

Nature
24 August 2016

세로토닌(또한 5-hydroxytryptamine(5-HT)로 알려진)은 감정 조절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임. 그러나 5-HT에 의해 조절되는 혐오상태와 관련한 신경

회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Thomas L. Kash 박사 연구팀은 쥐 뇌간의 상부-등쪽솔기핵(dorsal raphe nucleus, DRN)

에서의 5-HT(5-HTDRN)가 공포와 불안을 강화하고, 전뇌의 분계선조침대핵(bed nucleus of the stria terminalis, BNST)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인자

(corticotropin releasing factor, CRF) 뉴런의 하위집단(CRFBNST)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확인함

특히, 연구팀은 5-HT2C 수용체 (5-HT2CRs)의 작용을 통한 BNST로의 5-HTDRN 입력(projection)이 복부 피개 영역(ventral tegmental area, VTA)과 측면 시상 하부(lateral

hypothalamus, LH)로의 불안한 BNST 출력(output)을 침묵시키는 CRFBNST 억제 회로에 관여함을 확인함. 게다가, 이러한 CRFBNST 억제 회로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에 급성 노출 후 일어나는 혐오 행동의 기초가 됨을 보여줌. 이 초기 혐오 효과는 CRF1R(corticotrophin-releasing factor

type 1 receptor)을 통해 매개되며, CRF1R의 길항 작용은 혐오 학습에서의 급성 SSRI에 의해 유도되는 강화작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포와 불안을 조

절하는 핵심적 5-HTDRN → CRFBNST 회로를 보여주고, 불안장애를 가진 일부 환자에서 SSRI 치료시 초기 부작용의 임상적 관찰을 위한 잠재적 기작을 제공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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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Published online  11 July 2016

Model of a serotonin-sensitive inhibitory microcircuit in the BNST that 
modulates anxiety and aversive learning
Serotonin inputs to the BNST activate 5-HT2CRs expressed in nonprojecting ‘local’ 
CRF neurons. These local CRF neurons promote anxiety and fear by inhibiting 
anxiolytic outputs to the VTA and LH that are putatively GABAergic. Another 
discrete subset of CRF neurons, which are inhibited by 5-HT, send direct, inhibitory 
projections to the VTA and LH. These CRFBNST output neurons are GABAergic and 
putatively anxiolytic and stress buffering. Blue dashed lines indicate hypothesized 
additional synapses between CRFBNST neurons. Dashed red line indicates a 
putatively GABAergic synapse

1. 공포와 불안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회로 발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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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단일 핵 RNA 서열분석법 개발

Science
26 August 2016

단일 세포 RNA 서열분석(RNA-Seq)은 세포의 유형과 상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 그러나 성인 조직에서 희소한 뉴런을 분리하는 것은 도전적이며, 각 단계에

대한 표지 유전자들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인 신경발생과 같이 매우 드문 동적인 과정들을 포착하는 것은 어려움. 미국 브로드 연구소(broadinstitute) Feng Zhang

박사와 Aviv Regev 박사 연구팀은 분열하는(dividing) 개별 세포를 프로파일링하기 위해 증식세포를 EdU(5-ethynyl-2′-deoxyuridine)로 순간 표지하는 기술(pulse

labeling)과 단일 핵 RNA 서열분석법(single-nucleus RNA-Seq, sNuc-Seq)을 결합시킨 Div-Seq를 개발함

연구팀은 sNuc-Seq와 Div-Seq이 밀접하게 관련 있는 해마 세포 유형을 민감하게 식별하고, 성인 해마의 신경생성적소(neurogenic niche)에서 신생의 뉴런에 대한

전사 역학을 각각 추적 할 수 있으며, Div-Seq는 비정규(noncanonical) 신경성 영역인 성인 척수에서도 드문 신생 뉴런을 식별하고, 프로파일링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연구결과는 sNuc-Seq와 Div-Seq는 다양하고 복잡한 조직에서의 편향되지 않는 분석을 위한 방법을 보여줌



01. 국내외뇌연구학술동향

sNuc-Seq identifies cell types in adult mouse brain. 
(A) Representative images of isolated nuclei are more 
uniform than images of dissociated neurons from adult 
brain. sNuc-Seq method (right): Single nuclei are isolated, 
FACS sorted, and profiled by modified SmartSeq2 protocol 

Transcriptional dynamics of adult neurogenesis by Div-Seq. 
(A) DivSeq method: EdU is injected into adult mice and incorporates 
into dividing cells (5). Isolated EdU-labeled nuclei are fluorescently 
tagged by click-IT chemistry and captured by FACS for sNuc-Seq
(B) Adult neurogenesis in the DG (4). Tan box: timing of EdU
labeling. NSC: neuronal stem cell. Bottom panel: EdU labeling and 
tissue dissection (gray) time course

2. 새로운 단일 핵 RNA 서열분석법 개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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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연구팀 생쥐 실험 성공

 공상과학(SF) 영화에서 초능력자들은 사람의 피부를 꿰뚫어 보고 몸 안에 박힌 총알을 찾아낸다. 과학자들이 이런 영화를 현실로 만들었다

 독일 루트비히 막시밀리언대 알리 에르튀르크 박사 연구진은 23일 "실험동물의 피부와 뼈를 투명하게 만들어 뇌에서 발끝까지 신경세포의 연결망을 한눈에 들여

다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소드' 인터넷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실험동물의 전신을 투명화하는 기술은 크게 두 단계이다. 먼저 연구진은 생쥐에 신경세포에서

만 녹색형광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끼워 넣었다. 이후 생쥐를 안락사시킨 다음, 용매로 몸에서 빛을 반사하던 수분과 지방을 녹여 없앴다. 이 상태에서 빛을

비추면 몸속 신경망만 녹색으로 빛난다. 연구진은 레이저 스캔을 통해 몸속의 신경세포를 입체로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다. 몸 전체에 퍼져 있는 혈관도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전에도 실험동물의 몸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 에르튀르크 박사는 그러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투명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주, 수

개월씩 걸리던 투명화 작업 기간도 이번에 3~4일로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생쥐보다 10배나 큰 실험용 쥐도 전신 투명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쥐보다 더 큰 원숭이의 전신 투명화도 시도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투명화

기술로 실험동물의 사체를 절단하지 않고도 질병이 몸 구석구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3. 신경세포까지 한눈에… 全身 투명화 기술 개발 출처 : 조선비즈

 * Article: http://www.nature.com/nmeth/journal/vaop/ncurrent/full/nmeth.3964.html

http://www.nature.com/nmeth/journal/vaop/ncurrent/full/nmeth.39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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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장애 새 유전자 변형 발견 출처 : BRIC 동향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출신 과학자가 지적장애를 일으키는 유전자 변형을 새로 규명하고 그 조절기전을 처음으로 밝혀내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현 줄기세포재생생물학과) 학부와 건국대 의생명과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지도교수:조쌍구) 출신인 김정현 박사는 미국

남앨라바마 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labama) 미첼 암 연구소(Mitchell Cancer Institute, 안은영 교수)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적장애

(intellectual disability)와 발달장애 (developmental delay)를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를 새롭게 찾아내고 이와 관련한 조절기작을 규명했다

 김 박사가 제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논문(제목: De Novo Mutations in SON Disrupt RNA Splicing of Genes Essential for Brain Development and 

Metabolism, Causing an Intellectual-Disability Syndrome)은 미국유전학회 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IF: 10.794) 최근호(8월 18일자) 온라

인에 게재됐으며, 국가지정 생물학연구정보센터(포항공대 생물학연구정보센터: BRIC)의 ‘한국을 빛낸 사람들’에 소개됐다. 지적장애 (intellectual disability), 이와

관련된 발달장애 (developmental delay)는 원인 파악 및 진단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다양한 유전자 분석 방법의 개발

및 발전에 의해서 많은 원인 유전자들 및 관련 조절 기작이 밝혀지고 있지만 이를 통한 관련연구의 한계 및 또다른 원인유전자의 연구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 논

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박사가 연구하고 있는 미국 남앨라바마대 미췔암연구소는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연구소와 함께 지적장애와 연관이 있는 유전자의 변

형을 찾던 중 20명의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RNA 접합(splicing)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SON 유전자’의 변형을 찾아냈다

 이 유전자의 변형은 부모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은 특징을 보였으며, 이들 환자에게서는 지적장애라는 공통점 외에 뇌발달장애, 척추와 관절 기형, 시력장애, 안면

기형, 발작 등 발달 및 신경장애도 동반하는 특이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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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발견된 모든 변형이 흥미롭게도 모두 ‘기능상실변이’(loss of function; LoF)’ 로 SON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동시에 SON에 의해 조절되는 뇌발달(Brain development)과 대사작용(Metabolism)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RNA 접합 이상(splicing defect)을 통해 감소된다

는 것을 환자샘플을 이용, 확인해 연구의 중요성을 높였다

 이번 공동연구를 총괄한 미췔암연구소 안은영 교수(교신저자)는 “세계 각국에 있는20명의 지적장애환자에서 특이적으로 SON의 기능상실변이가 발견된 점, 이와

관련된 현상이 제브라피쉬 (zebrafish)모델을 이용해서도 확인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SON 유전자 변이가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 환자에서 나타나는 장애를 일으

키게 되는지를 분자학적으로 처음 밝혀내었다는 점이 연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4. 지적장애 새 유전자 변형 발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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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장애 새 유전자 변형 발견 (계속)

 이 연구의 제1저자인 김정현 박사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건국대 줄기세포재생생물학과 조쌍구 교수는 “SON의 변형 진단을 많은 지적장애 환자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유전자 변이에 의한 환자의 증상이 자폐증 등 다른 뇌질환의 증상과 유사한 점이 많아 관련 후속 연구

결과가 주목된다”며 앞으로의 연구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 Article: http://www.cell.com/ajhg/abstract/S0002-9297(16)30267-1

http://www.cell.com/ajhg/abstract/S0002-9297(16)3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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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뇌 신경회로 유지 필수분자 발견 'mGluR1' 작용억제 땐 성숙 전 상태로 되돌아가, 출처 : 의학신문

日 연구팀, 치료법 개발 등 기대

 뇌의 신경회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분자가 밝혀졌다. 연구성과는 18일 미국 과학저널 '뉴론'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일본 도쿄여자의대 등 연구팀은 'mGluR1' 분자의 영향으로 자폐증 등 환자가 신경회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치료법 개발 등에 도움을 주는

연구성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신경세포는 '시냅스'로 연결되고 신경회로를 형성한다. 태어난 직후에는 여분의 시냅스가 다수 만들어지지만 성장에 따라 필요한 것만 남기는 '가지치기'가 이루

어진다. 자폐증환자는 가지치기가 충분치 않거나 성숙한 후에도 신경회로를 유지하지 못해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시각을 연결하는 뇌 영역의 신경회로 형성과정을 조사했다. 시냅스 가지치기 후 mGluR1 분자의 작용을 억제하면 다시 여분의 시냅스

가 생기고 성숙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갔다

 성숙한 쥐를 어둠 속에서 사육해 시각자극을 차단한 결과 신경회로가 다시 성숙 전 상태로 되돌아갔지만, 이 분자를 약물로 강제 활성화시키면 어둠 속에서 사

육해도 정상적인 상태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팀은 mGluR1이 신경회로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분자임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mGluR1이나 유사분자는 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시각계 외에도 일반적인 신경회로 유지에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Article : http://www.cell.com/neuron/fulltext/S0896-6273(16)30420-2

http://www.cell.com/neuron/fulltext/S0896-6273(16)3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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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PS세포 분화 수수께끼 일부 규명 사람 iPS세포의 유전자 상태는 수정 후 16~17일 원숭이 배아와 비슷, 출처 : 의학신문

日 교토대 연구팀 보고

 사람의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가 다양한 세포로 분화하는 수수께끼 일부가 밝혀졌다. 연구성과는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일본 교토대 사이토 미치노리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iPS세포가 사고나 상처로 손상된 신체의 기능을 되돌리는 재생의료에 대한 활용이 기대되는점에서이식에

적합한 신경이나 장기 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성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쥐의 배아줄기세포(ES세포)는 모든 세포로 자라지만 사람의 iPS세포나 ES세포는 정자나 난자 등 일부세포로는 자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PS세포는 일단 자란 세포를 태어났을 때로 시간을 되돌리는 '초기화'라는 현상이 작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초기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실마리가 될 전망이

다

 연구팀은 사람과 필리핀원숭이에서 공통된 약 700개의 유전자에 주목했다. 사람의 iPS세포나 ES세포는 수정한지 16~17일 지난 원숭이 배아와 유전자의 상태

가 비슷했다. 원숭이 배아는 쥐의 ES세포보다 조금 성장한 단계에 해당한다

 쥐와 사람에서는 세포가 초기화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추정되며 자세한 메커니즘을 알면 다양한 세포가 생기는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 Article: http://www.ncbi.nlm.nih.gov/pubmed/27556940

http://www.ncbi.nlm.nih.gov/pubmed/2755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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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하고 잠 잔 뒤 복습이 학습효과 가장 좋아“ 佛연구팀 '수면과 반복 학습' 효과 실험 결과, 출처 : e-헬스통신

 공부하고 잠을 잔 뒤 복습을 하는 것이 학습효과가 가장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3일 의학 전문매체 메디컬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리옹대학 심리학과 스테파니 마차 교수팀은 학습시간 사이에 잠을 자면 복습에 드는 시간이줄어들고

배운 것을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도 수면이 기억력과 관계있다거나, 낮잠이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거나, 반복 학습이 장기 기억력을 강화한다는 등의 연구결과들이 여러 있다

 마차 교수팀은 수면과 반복 학습을 결합하면 기억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려 성인 4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단어 학습과 기억력을 검사했다

 1차 학습에선 프랑스어-스와힐리어 단어쌍 16개를 무작위 순으로 7초 동안 보여주고 외우게 한 뒤 스와힐리어 단어를 보여주면 그에 맞는 프랑스어를 답하게 했

다. 이후 올바른 단어쌍을 4초간 보여준 뒤 다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16개 단어를 모두 맞힐 때까지 공부를 시켰다

 1차 학습이 끝난 지 12시간 뒤 다시 시험을 보고 16단어 모두를 맞힐 때까지 복습시켰다

 이때 한 집단은 오전에 1차학습을 하고 당일 저녁 복습을 시켰으며, 다른 집단은 1차학습을 저녁에 한 뒤 잠을 자고 다음날 오전에 복습을 시켰다

 1차 학습 때엔 두 집단 모두 16개 단어를 다 맞혀 정답률과 학습시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2시간 뒤 시험에선 중간에 잠을 잔 집단은 16단어 중 평균 10개를 맞혔지만 비수면집단은 7.5단어를 맞히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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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하고 잠 잔 뒤 복습이 학습효과 가장 좋아“ (계속)

 또 16개 단어를 모두 맞히기까지 반복 학습을 한 횟수도 수면집단은 평균 3회였으나 비수면 집단은 평균 6회였다.

 이는 수면집단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덜 노력하고도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차 교수는 "수면이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인가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정보가 더 빠르게 뇌 속에서 재처리돼 복습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고 설명했다.

 특히 1주일 뒤에 치른 시험에서 수면집단은 평균 15단어를 기억했지만 비수면집단은 11단어만 기억했으며, 이런 장기 기억력의 차이는 6개월 뒤에도 이어졌다.

 실험 참가자들이나 두 집단 간의 실험 전 단기 및 장기 기억력, 실험 중 수면시간이나 수면의 질 등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번 연구는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정확한 이유나 어떤 간격으로 얼마나 오래 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프랑스 국립연구청(ANR)이 운영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s d’Avenir) 프로그램의 자금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심리과학회(APS)는 최근 이 연구결과를 학회지에 싣고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냈다.

 APS는 미국심리학회가 확대 개편, 설립된 것으로 80여 개 나라 2만5000여 명의 심리 관련 전문가들이 회원으

로 있다

 * Article: http://pss.sagepub.com/content/early/2016/08/16/0956797616659930.abstract

http://pss.sagepub.com/content/early/2016/08/16/0956797616659930.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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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연구진, 20명 실험참가자 뇌파와 기억력 비교 연구

“잠은 이전 기억 저장하며 다음 새기억 준비하는 과정”

- 내용 중 일부 -

 요즘처럼 열대야로 밤잠을 설친 날에는 일하거나 공부할 때 집중도나 기억력이 평소만 못하게 마련이다. 충분한 잠은 기억을 저장하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다음날

새로운 기억을 생성하도록 돕는 데에도 중요하다. 잠은 새로운 기억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집안 정리 과정’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병원 소속 연구진은 실험참가자 20명한테 충분한 잠을 자게 한 뒤, 그리고 잠을 못 자게 한 뒤에 이들의 뇌파와 신경세포 활성 정도를

측정, 분석하고 기억력 테스트 등을 벌여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됐다

 영국 <와이어드>와 <뉴사이언티스트>의 보도를 보면,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잔 실험참가자들의 뇌에선 신경세포 간 연결(시냅스)의 세기가 지속적으로증가했으며

일종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잠을 충분히 잔 경우와 비교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기억을 생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깨어 있는

동안에 뇌 흥분성, 즉 신경세포 간 연결의 세기가 더 커지다보면 그런 상태가 어느 정도 이후에는 새로운 기억 생성에 장애가 됨을 의미한다

 이런 연구는 수면이 뇌가 깨어 있을 때의 ‘뇌 흥분성’을 줄이고 신경세포 연결의 규모를 줄여, 이후에 새로운 기억을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임을보여준다

* Article : http://www.nature.com/articles/ncomms12455

8. “잠 부족, 신경흥분 늘고 새 기억 여력 줄고” 출처 : 사이언스온

http://www.nature.com/articles/ncomms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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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알츠하이머 치매 정도, 타우 PET 검사로 확인 세브란스병원, "질병 경과 평가 새 표지될 것“, 출처 : e-헬스통신

 국내 연구진이 타우단백이란 새 지표를 연구하며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알츠하이머의 감별이 더 정확해졌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원내 기억장애클리닉 류철형·조한나·유영훈 교수 연구팀이 타우단백이 뇌에 축적되는 확산 단계를 관찰, 환자의 알츠하이머 치매의 임

상적 단계 확인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타우단백은 베타아밀로이드와 함께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 중 하나다

 연구팀은 지난 2015년 1월~2016년 4월, 기억장애클리닉을 내원한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타우 PET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타우 단백의 축적은 내측 측두엽부

터 시작돼 가측 측두엽, 마루엽, 전두엽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타우 단백 축적의 단계는 알츠하이머의 대표적인 인지기능 장애인

시각 및 언어적 기억력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타우 영상도 촬영했다. 그 결과 치매 전 단계에서부터 내측 측두

엽에 타우 단백질 축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축적의 정도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조한나 교수는 "기존의 베타아밀로이드를 관찰하는 방식으로는 병의 조기 진단은 가능하나 질병의 진행 여부와 치매의 정도를 파악하긴 어려웠다"며 "이번 타우

단백을 통한 PET 검사방법은 환자의 질병 경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새 생체 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최근 '신경학연보(Annals of Neurology)', '신경학(Neurology)' 등 저명한 국제 의학저널에 연달아 게재됐다

 *Article :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na.24711/abstract;jsessionid=F
507E55CDB40F0553BB22857CB4BCA31.f01t04?systemMessage=Wiley+Onl
ine+Library+will+be+unavailable+on+Saturday+3rd+September+2016+at
+08.30+BST%2F+03%3A30+EDT%2F+15%3A30+SGT+for+5+hours+and+
Sunday+4th+September+at+10%3A00+BST%2F+05%3A00+EST%2F+17%
3A00+SGT+for+1+hour++for+essential+maintenance.+Apologies+for+th
e+inconvenience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na.24711/abstract;jsessionid=F507E55CDB40F0553BB22857CB4BCA31.f01t04?systemMessage=Wiley+Online+Library+will+be+unavailable+on+Saturday+3rd+September+2016+at+08.30+BST%2F+03%3A30+EDT%2F+15%3A30+SGT+for+5+hours+and+Sunday+4th+September+at+10%3A00+BST%2F+05%3A00+EST%2F+17%3A00+SGT+for+1+hour++for+essential+maintenance.+Apologies+for+the+inconvenience


01. 국내외뇌연구학술동향

 스스로 늙었다 생각하는 고령자는 인지장애와 치매 발병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몽펠리에대학 야닉 스테판(Yannick Stephan) 교수는 주관적 연령이 인지장애 및 치매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Psychological Sciences에 발표했다

 연구 대상자는 인지장애가 없는 5,748명(65~78세). 이들을 2~4년간 조사한 결과, 평소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늙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향후 몇 년 이내에 인지저

하가 빌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연령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은 0.29배, 인지기능 저하는 1.18배 더 높았다.특히 이런 경향의 사람에서는 우울증상이 나타

나며 운동량도 매우 적었다

 스테판 교수는 "주관적 연령을 젊게 보는 것이 대인관계를 좋게하고 인지장애 및 치매위험을 예방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10. "이제 늙었구나" 생각하면 치매 조기 발생 출처 : 메디칼트리뷴

 * Article : http://psychsocgerontology.oxfordjournals.org/content/early/2016/07/19/geronb.gbw085.abstract

http://psychsocgerontology.oxfordjournals.org/content/early/2016/07/19/geronb.gbw085.abstract


01. 국내외뇌연구학술동향

11. 뇌졸중, 후기알츠하이머병 위험 높여 출처 : 메디칼트리뷴

 뇌졸중 기왕력은 후기 알츠하이머(late-onset Alzheimer disease, LOAD) 위험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주세페 토스토(Giuseppe Tosto) 교수는 이와 관련한 장기연구 2건을 분석해 JAMA Neurology에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질환 위험인

자도 LOAD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LOAD에 여러 인자가 관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번째 연구는 NIA-LOAD/NCRAD(National Institute on Aging Late-Onset Alzheimer Disease/National Cell Repository for Alzheimer Disease family study).

2003년부터 미국내 23개 의료기관의 가족성 LOAD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중이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6,553명(여성 62%, 평균 77세, LOAD환자 53%). 두

번째 연구는 WHICAP(Washington Heights-Inwood Columbia Aging Project)연구. 1992년부터 뉴욕시 메디케어수급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중이다. 이 연구

의 대상자는 5,972명(여성 68%, 평균 77세, LOAD환자 45%). 이번 분석의 대상자는 ①60세 이상 ②LOAD 의심 또는 가능성 ③심혈관질환 위험인자(고혈압, 2형

당뇨병, 심질환) ④가족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및 뇌졸중 기왕력과 LOAD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NIA-

LOAD/NCRAD 대상자에서는 고혈압은 LOAD 위험을 유의하게 낮췄지만(위험비

0.63), 2형 당뇨병 및 심질환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뇌졸중 기왕력은 LOAD 위험을 2배 이상 높였다(위험비 2.23). 이러한 결과는 알

츠하이머병과 관련한다는 아포리포단백(APOE)ε4 아렐로 조정해도 마찬가지였다

 WHICAP 대상자에서도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LOAD의 관련성이 안보였지만

NIA-LOAD/NCRAD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뇌졸중 기왕력이 LOAD 위험을 약 2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위험비 1.96)
 *Article : http://archneur.jamanetwork.com/article.aspx?articleid=2542674

http://archneur.jamanetwork.com/article.aspx?articleid=254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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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검사로 뇌경색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맥 마스터 대학 의과대학 신경과 전문의 연구팀은 혈액 속의 4가지 염증 표지물질이 뇌경색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와 헬스데이 뉴스가 25일 보도했다

 뇌경색 병력이 없는 남녀 3224명(평균연령 61세)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샘플에서 15가지 염증 표지물질의 수치를 측정하고 평균 9.3년간 지켜본 결과 이 같은 사

실이 확인됐다고 연구팀을 이끈 애쉬칸 쇼아마네시 박사가 밝혔다

 관찰 기간에 뇌경색이 발생한 사람은 모두 83명이었다

 15가지 염증 표지물질 중 뇌경색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은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2(TNFR2), 호모시스테인, C-반응성 단백질(CRP), 혈관내피성장인자(VEGF) 등 4가

지였다

 TNFR2 수치가 높을 경우 뇌경색 위험은 33%,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32%, CRP 수치가 높으면 28%, VEGF 수치가 높으면 25% 각각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

다

 연구팀은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혈관질환, 심방세동 등 통상적인 뇌경색 위험요인들도 고려했다

 그러나 CRP만 빼고 다른 염증 표지물질과의 연관성은 여전했다

 이에 대해 뉴욕 노선 웨스트체스터 병원 뇌졸중 치료실장 아키라 토도 박사는 뇌졸중 위험이 큰 사람을 가려내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연

구결과라고 평가했다

12. 혈액검사로 뇌졸중 위험 예측한다 출처 : e-헬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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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팀은 다만 이는 관찰연구 결과일 뿐 이 4가지 염증 표지물질과 뇌졸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염증 표지물질의 혈중수치는 단 한 번 측정한 결과로 감염이나 만성 질환 같은 다른 교란변수(confounding factor)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연구팀은 시

인했다

 이 연구결과는 '신경학'(Neurology) 온라인판(8월 24일 자)에 발표됐다

12. 혈액검사로 뇌졸중 위험 예측한다 (계속)

 * Article : http://www.neurology.org/content/early/2016/08/24/WNL.0000000000003115.short?sid=43711dbe-607c-4ae3-a35e-d6beec1fcdaa

http://www.neurology.org/content/early/2016/08/24/WNL.0000000000003115.short?sid=43711dbe-607c-4ae3-a35e-d6beec1fc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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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구팀이 사람의 신경 줄기세포로 뇌졸중 쥐를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 질카 신경유전학연구소의 베리슬라프 즐로코비치 박사는 뇌졸중 쥐에 사람의 신경 줄기세포와 줄기세포의 분화를 돕는 단백질(3K3A-

APC)을 손상된 뇌 부위에 주입, 뇌졸중으로부터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와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22일 보도했다

 쥐의 특정 뇌 부위에 혈류를 차단, 뇌졸중을 유발시킨 1주일(사람에게는 몇 달에 해당) 후 이 같은 치료를 시행한 결과 그로부터 1개월 후 마비됐던 운동과 감각운

동 기능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됐다고 즐로코비치 박사는 밝혔다

 이식된 신경 줄기세포는 신경세포로 전환된 뒤 신호를 전달하는 시냅스가 쥐의 다른 신경세포들과 연결되면서 쥐의 신경회로와 통합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쥐들은 회전막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으며 앞발에 붙인 테이프를 떼어내 운동과 감각 기능이 회복됐음을 보여주었다

 쥐 실험은 뇌졸중으로 죽은 신경조직 부근에 줄기세포 또는 3K3A-APC 단백질만 주입하거나 줄기세포와 이 단백질을 함께 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단백질만 주입했을 때는 줄기세포만 주입했을 때보다 효과가 훨씬 좋았고 이 둘을 함께 주입했을 때 효과가 가장 컸다

 이 단백질은 신경 줄기세포가 뉴런(신경세포)으로 전환하고 이어서 쥐의 신경계와 구조적, 기능적으로 연결되도록 돕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즐로코비치 박사는 설

명했다

 그의 연구팀은 앞으로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치료법이 뇌졸중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척수 부상 같은 다른 신경계 질환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신경 줄기세포로 뇌졸중 쥐 치료 성공“ 출처 : e-헬스통신



01. 국내외뇌연구학술동향

 미국국립신경장애·뇌졸중연구소(NINDS)의 짐 쾨니히 박사는 이 치료법이 뇌졸중 환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면 뇌졸중 회복을 크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

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 의학전문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최신호(8월 22일 자)에 발표됐다

13. "신경 줄기세포로 뇌졸중 쥐 치료 성공“ 출처 : e-헬스통신

 * Article : http://www.nature.com/nm/journal/vaop/ncurrent/full/nm.4154.html

http://www.nature.com/nm/journal/vaop/ncurrent/full/nm.41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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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식물인간, 특수 초음파로 깨어났다＂ 출처 :  e-헬스통신

 심한 뇌부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25세의 식물인간이 특수 초음파에 의한 뇌 자극으로 깨어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 신경외과 전문의 마틴 몬티 박사는 뇌의 특정 부위만 자극하는 소형 초음파 장치로 3일간의 뇌 자극 끝에 식물인간

청년의 의식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24일 보도했다

 수면-각성 사이클에서 각성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상(thalamus)을 이 초음파 장치로 1분에 30초씩 10분간 자극한 결과 점차 반응이 호전

되면서 3일째에 의식을 회복했다고 몬티 박사는 밝혔다

 의식을 회복한 이 청년은 질문에 "yes"일 때는 머리를 끄덕이고 "no"일 때는 머리를 저었으며 의사가 잘 있으라고 인사하자 주먹 부딪치기(fist-bump) 제스처로

대답했다

 이 청년은 초음파 치료 전에는 질문에 아주 작은 움직임만 보였을 뿐 의식의 징후가 거의 없었다

 초음파에 의한 뇌 자극으로 식물인간이 깨어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형 초음파 장치는 커피 컵 접시만 한 크기로 음향 에너지(acoustic energy)가 미치는 범위가 작고 강도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형 도플러 초음파 스캐너

보다 약해 특정 뇌 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몬티 박사는 설명했다

 이 특수 초음파 장치는 몬티 박사 연구팀의 일원인 정신과 전문의 알렉산더 비스트리츠키 박사가 개발하고 그가 만든 기업인 브레인소닉스(Brainsonix) 사가 제작

했다



14. "식물인간, 특수 초음파로 깨어났다“(계속)

 그러나 이 청년이 깨어난 것은 초음파 치료의 효과가 아니라 의식이 자연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한 단계에서 우연히 초음파 치료와 시기가 일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몬티 박사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의 연구팀은 곧 더 많은 혼수상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연구결과는 과학전문지 '뇌 자극'(Brain Stimulation) 최신호에 실렸다

 * Article: http://www.brainstimjrnl.com/article/S1935-861X(16)30200-5/fu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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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항생제 먹을 때 해야 하는 것들 유산균 섭취와 운동 함께하면 도움 돼, 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섭취와 운동이 항생제 복용에 따른 장 내 유익한 세균 감소와 뇌 기능 저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harisma News는 독일 막스델브뤽 분자의학센터 수잔 아수 울프(Susanne Asu Wolf) 박사가 “프로바이오틱 유산균과 운동이 항생제 복용으로 저하된 쥐

의 뇌 기능을 올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장 내 박테리아를 거의 제거할 정도의 항생제를 먹인 쥐와 대조군 쥐의 뇌 기능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항생제를 먹인 쥐의 대뇌 뇌세포가 상당히 손실됐고 기억력 점수도 항생제를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 낮았다

 다만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먹거나 쳇바퀴 운동을 한 쥐는 뇌세포가 재생되고 기억력 점수도 향상됐다

 울프 박사는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하면 장 내 박테리아뿐 아니라 기억력을 담당하는 대뇌 세포의 증식을 막는다”며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섭취와 운동은 항생제

의 이상 반응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Cell Reports에 게재됐다.

* Article: http://www.nature.com/articles/srep31034

http://www.nature.com/articles/srep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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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중순부터 1년간 갈대뿌리에 공생하는 식물내생균인 고이마노마이세스속 균주(Gaeumannomyces sp. JS0464)로부터 단일

물질을 분리해 구조를 분석했다

 단일 물질은 뇌세포 염증억제 물질로 알려진 에르고스테롤 퍼옥사이드의 유도체(ergosterol peroxide derivatives) 중 하나다

 에르고스테롤 퍼옥사이드란 약용버섯 등 진균이 만드는 스테롤 중의 하나로, 주요 항암물질로 작용하며, 항산화·항염·항균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이 물질을 배양된 미세교세포(microglial cell)에 처리한 후 염증을 유발시켜 염증이 억제되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 기존 에르고스테롤 퍼옥사이드에 비해

최대 1.2배에 이르는 뇌세포 항염증 효과를 발견했다

 또한, 이 물질은 고농도에서도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아 향후 새로운 뇌세포 염증억제 치료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이번 단일 물질을 만들어 내는 유전자를 파악해 이 단일 물질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기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단일 물질이 뇌신경 세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갈대뿌리에 공생하는 식물내생균에서 뇌세포 항염증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지식에 착안해 갈대뿌리에 공생하는 미생물에서 뇌신경 세포 염증억제 물질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밝혀내고, 이 물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자생 생물자원의 발굴과 정확한 종 확인을 비롯해 이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를 밝혀내는 일은 국립생물자원관이 가진 큰 장점”이라며,

“이는 향후 활용가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6. 고유식물서 뇌신경세포 염증억제물질 발견 순천만 갈대뿌리 공생 미생물-기존 물질보다 항염 1.2배, 출처 :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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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러시아의 대표 연구기관, 대학들이 공동으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등 분야를 연구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러시아 교육과학부와 한-러시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1990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양국은

1991년부터 교대로 공동위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동위는 서울에서 열렸다

 양측은 제11차 공동위 합의에 의거해 2015년부터 시작된 공동연구사업이 내년 1월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공동연구 협력을 위해 신규 공동연구사업을 마련하

는데 합의했다. 지원분야,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자 합의를 통해 올해 말 확정해 내년부터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 간 연구협력도 논의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러시아 정보전송문제연구소(IITP)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KAIST)은 러시아 모스크바물리기술대학(MIPT)과 인공지능 분야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연구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NRF)과 러시아기초연구재단(RBFR) 및 러시아 연구재단(RSF) 간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상대국 석·박사 과정 학생 및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미만의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양국이 보유한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교환과 함께 내실있는 연수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러 양국은 내년 상반기에 양국의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한·러 과학기술의 날을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는데도 동의하고 적극 지원

하기로 했다

1. 한·러, 뇌 컴퓨터·인공지능 공동연구한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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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대상 벤처 투자액 급증 등 '年 7조원' 훌쩍

 최근 미국이 종양과 뇌신경질환 신약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최근 미국 신약개발 업체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신약개발 업체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동향에서 최근 투자 금액이 크게 늘고, 항암제 및 플랫폼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빠르게증가하고

있다

 미국 신약개발 업체에 대한 벤처 투자액이 지난 2014년 5조1000억원(47억달러)에서 2015년 약 7조4000억원(68억달러)으로 2조원이상 크게 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 종양·뇌신경질환 신약개발 집중 투자하는 미국 출처 : 데일리메디

 특히 투자금의 70% 가량이 비임상 및 임상 1상 시험 단계의 선도물질을 보유한 초기 회사에 투자

됐으며 대부분 신약 R&D에 투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종양과 뇌신경질환 치료제 개발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미국 신약개발 업체에 대한 총 벤처 투자의 30%가 항암제 개발에 지원, 이중 대부분

(89%)이 신약 R&D에 투입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는 2015년에도 지속돼 항암제 개발회사에 대한 투자는 역대 최대인 2조2000억원(20억

달러)을 상회하며, 뇌신경질환 치료제의 2배 규모를 형성했다 [그래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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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양 외에는 뇌신경질환, 감염질환,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에 벤처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뇌신경질환에 대한 투자는 5100억원(4억6000만달러)에서 1조776억원(9억6000만달러)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40%는 알츠하이머와 파

킨슨병에 대한 선도물질 확보 회사에 투자됐다

 최근 미국은 대사질환과 신경질환에 대한 투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 종양·뇌신경질환 신약개발 집중 투자하는 미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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